
원희룡 장관,“항공기 안전·보안 관리에 만전 기할 것”

- 한국항공대 학생과 비상선언 관람, 젊은 항공인의 꿈을 위해 더욱 노력 -

- 탑승객이 많아지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보안 허점이 없도록 관리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3일 개봉하는 우리나라 최초 항공 

재난영화인 ‘비상선언’을 항공기 조종사 등을 준비 중인 한국항공대 

학생과 함께 관람했다.

□ 원 장관은 관람에 앞서 항공기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‘비상선언’에

대해 이야기하며 “항공기 테러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

있는 만큼 정부, 공항공사, 항공사 등 항공종사자 모두의 각별한 

주의가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
ㅇ 또한 “영화에서는 테러범이 비행기에 탑승하지만, 현실에서는 

탑승 전에 검거되어야 할 것”이라며, “사고가 없는 평소에도 폭발물

테러 및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종 위협에 대한 철저한 사고대응 

체계 및 역량을 갖추고 사전 점검과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해야

한다”고 강조했다.

□ 실제로도 원 장관은 그간 공항을 점검하며 지난 6월 국제선 정상화와

항공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계기로 안전과 보안이 취약

해질 수 있어, 공항·항공사 모두에게 긴장감을 높여달라고 지속 

주문한 바 있으며,

ㅇ “국토교통부도 오랜 기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항공기 안전 및 공항 

보안에 느슨해졌던 부분과 위협 요인은 없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

계속 현장을 살펴보며 점검 및 개선하겠다”고 이날 거듭 밝혔다.

ㅇ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“작은 오류가 아차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

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승객들이 안전한 여행을 

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

□ 이어, 원 장관은 취업난 등 학생들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고민을 

듣고 “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 항공인의 

고민이 많았을 것”이라고 청년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며,

ㅇ “항공 수요 회복으로 상황이 차츰 개선되겠지만, 국토교통부도 

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히며 “청년들도 

항공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” 당부하고,

ㅇ 특히, “UAM, 드론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

새로운 기회가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”며 격려

하였다.

2022. 8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